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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In cooperation with architect Georg Bechter, Nina Mair has designed a single-family house for a 

young family devoting attention to the creation of special volume of space. The original building, ex-

cept the cellar walls, was removed with nothing but the solid stairwell and chimney preserved. Around 

this forming the core zone, a new brick building shell and an upper floor made of timber were erected. 
The compact structure rests on an elevated plateau around one meter above the garden level. Its el-

evation is meant to both protect the building from the ever-changing groundwater level and reduce 

visibility from outside to preserve privacy. The entrance stairs on the northern side of the building are 

covered with corten steel, providing a strong contrast to the wooden façade. A detached carport made 

of fair faced concrete offers room for two cars, tools and bicycles.

The stairwell, a free-standing central element on the ground floor, also accommodates a sanitary mod-

ule, a utility room and a fireplace. Coloured in taupe, the stairwell holds partition walls that can be 
pulled out to create separate rooms. Cooking, eating, living and working are arranged in a room con-

tinuum that can be divided into separate rooms quickly and easily. The living area extends throughout 

the airspace on the upper floors. The wide windows on the eastern and western facades are equipped 
with particularly low window sills. They serve as a seating area inviting you to stay and read a book 

or simply enjoy the view of the large garden.

The upper floor includes the sleeping area with two children’s rooms and a master bedroom, a large 
bathroom and another living room. Considerable effort has been devoted to accommodating the own-

ers’ great passion for literature. A huge library is built into the airspace underneath the roof. The attic 
is designed as an open space that can be used as an additional bedroom or play area, as needed. A steep 

sliding set of stairs enables you to reach the attic as well as the upper shelves of the library.

previous page. 심플하고 깔끔하게 연출한 거실. 계단에 숨겨진 파티션 벽을 분리하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left page & this page. 목재 마감과 삼각 지붕이 어우러져 따뜻한 느낌을 주는 Botany House 외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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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page. 2층 난간의 안전 펜스도 유리로 제작해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this page. 요리하고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이 이어져 있어 활용도가 높다. 

천장이 높은 공간에 있으면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높이의 천장

을 가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달리 해방감이 느껴지는 높은 천장과 창밖으로 자

연 풍경이 펼쳐지는 Botany House를 만나보자. 

건축가 게오르크 베처(Georg Bechter)와 니나 마이어(Nina Mair)는 독특한 공간 창출에 관심이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단독 가구 주거 공간을 설계했다. 먼저 지하실 벽면과 튼튼한 계단, 굴뚝만을 남겨

둔 채로 원래 있던 공간을 모두 없앴다. 

공간 중심부를 설계하면서 새로운 벽돌 건물의 뼈대와 목재로 된 위쪽 부분을 만들고 지면에서 1m 정

도 떨어진 아담한 공간을 디자인했다. 이렇게 지면과 건물 사이에 공간을 남겨두면 계속 변하는 지하

수위에도 쉽게 침수되지 않고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다. 

건물 북쪽의 입구 계단은 코르틴강으로 마감해 목재로 된 건물 파사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건

물 옆쪽 평평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분리된 간이 차고는 두 대의 자동차와 공구, 자전거를 위한 공

간이다. 

1층 중앙 부분에 우뚝 서 있는 토프 컬러 계단에 파티션 벽이 있어 분리하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

다. 위생 시설, 다용도실, 난로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리하고, 먹고,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이 

이어져 있어 분리할 경우보다 신속하고 쉽게 별도의 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생활공간은 위층 에어스페이스까지 이어진다. 동쪽과 서쪽의 파사드에는 창틀을 낮게 단 커다란 창이 

있어 걸터앉아 책을 읽거나 넓은 정원을 내려다보기 좋다. 위층은 아이 방 두 개와 주 침실을 포함한 

수면 공간, 그리고 커다란 욕실과 또 다른 거실이 있다. 

지붕 아래쪽 에어 스페이스는 많은 공을 들여 커다란 도서관으로 꾸며져 주인의 문학에 대한 사랑을 

반영한다. 다락방은 추가 침실이나 놀이 공간 등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높은 책장과 

다락방에 닿기 위한 가파른 계단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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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_top. 지붕 아래쪽 에어스페이스는 붙박이장을 활용해 커다란 도서관처럼 꾸몄다. 

this page_bottom. 동·서쪽 파사드에는 커다란 창에 창틀을 낮게 달아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right page. 높은 천장 덕분에 공간이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138 Monthly Magazine ehousing_ 139


